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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20.(화) 16:00 배포 2026. 10. 20.(화) 16:00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고액·다량 판매 의심자 31명 
신속 수사 의뢰

- 포스트시즌 진행 중 입장권 부정 판매 주요 의심 사례 우선 수사 연계로 추가 
부정 판매 억제, 부정 판매 약 7억 3천만 원 규모 예상

- 온라인 게시물 노출 제한, 경기장 현장 단속에 이어 판매자에 대한 대응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분야 암표 신고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 고액·다량 부정 판매 의심자 31명에 대해 10월 20일(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입장권 거래가 집중되는 포스트시즌 

기간 주요 의심 사례를 신속하게 수사로 연계해 추가 부정 판매를 억제하고, 

팬들의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3일부터 19일까지 접수된 신고 분석해 주요 의심자 선별, 포스트시즌 

진행 중 우선 수사 의뢰

  체육공단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접수된 포스트시즌 입장권 부정 

판매 의심 신고 사례를 분석, 해당 기간 판매 게시물에 제시된 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고액·다량 판매 의심자 31명을 선별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 판매 금액은 약 7억 3천만 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입장권 거래가 단기간에 집중되는 포스트시즌의 특성을 고려,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고 분석과 수사 의뢰 사이의 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즌 종료 후 일괄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포스트시즌 진행 중 

확보한 자료에서 주요 의심 사례를 우선 선별해 수사로 연계했다. 체육공단은 

수사 의뢰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경찰에 신속히 제공하고, 포스트시즌 

종료 전까지 주요 부정 판매 의심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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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차단·현장 단속·수사 의뢰 연계, 암표 근절 지속 노력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포스트시즌 기간 중 체육공단의 온라인 

신고·모니터링과 중고 거래 플랫폼상의 부정 판매 의심 게시글 노출 제한 

강화(1일 1회 → 1일 2회), 경찰·한국야구위원회(KBO)·구단과의 경기장 

주변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부정 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거래를 차단하는 한편, 주요 의심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하여 위법 여부를 가리도록 대응하는 것이다. 이번 수사 의뢰 역시 신고

자료에서 확인한 고액·다량 판매 의심자에 대한 후속 대응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체육공단의 신고 처리와 수사 의뢰 진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거래 정보를 포함한 부정 판매 관련 자료 제공 등 후속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부정 판매가 확인되면 

부정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포스트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부정 판매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게시물 차단에 그치지 않고 고액·다량 판매 의심자를 선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 추가 부정 판매를 

억제할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 연계를 통해 팬들의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호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 부정 판매 수사 의뢰 현황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이동준 (044-203-3151)

스포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박효필 (044-20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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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 부정 판매 수사 의뢰 현황

ㅇ 대상기간: 10. 13.(화) ~ 10. 19.(월) 신고 건

ㅇ 수사 의뢰 기준: 대상 기간 중 총 판매청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

ㅇ 대상: 총 31명(총 1,015매, 총판매청약금액 약 7억 2천8백만 원)

ㅇ 1명당 최대 판매 매수(예상): 116매

ㅇ 1명당 최대 판매 청약 금액: 116,000,000원 


